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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래 저래,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당시는 예수님이 갈릴래아에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초창기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여기 저기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어렴풋이 소문을 듣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혹시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율법 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대적하고 부딪치니까 위험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찾으러 온거죠. 복음서에서는 “붙잡으러 왔다”고 전합니다. 

성모님도 함께 찾아 옵니다. 찾아온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쌀쌀 맞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사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친척들과의 관계가 활동 초기에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왜냐면, 가족이나 친척들 조차도, 심지어는 어머니 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그 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위험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하고 말리기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모님과 그외 가족, 친지들은 비로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공동체에서 초대 신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냉대했다거나, 예수님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가족관계, 즉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족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피와 살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새로운 가족관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 영적인 관계가 핏줄로 맺어진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복음서가 집필된 당시에 외부에 박해가 많았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신자들은, 같은 운명을 지닌 운명 공동체로서,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새롭게 꽃피게 된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는 대목.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언급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과 누이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핏줄을 나눈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 친척 형제, 혹은 단순히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들 듣고 그분을 붙잡으로 나섰다”는 대목에서는 ‘친척들’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친척들”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교 문화권에서 사촌이나 육촌, 팔촌 형제들도 다 친형제라고 예우하고 불렀던 이스라엘 지방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꼭 친형제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듯이,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럽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몰아낸다”고. 예수님은 이 말도 안되는 논쟁에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악이 악을 이기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고.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빰을 한대 맞으면 다른 빰도 대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미운 사람을 용서해라. 일 마일을 가 달라고 하면 이 마일을 가줘라.”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한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줘야 됩니다. 당시 통용되는 법은 ‘동태 복수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복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에나 지금에나 통용되는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참뜻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세상은 영원히 악이 반복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 증오를 증오로 갚는다면, 세상에 미움과 증오는 끝이 안납니다. 전쟁과 갈등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고, 증오를 용서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웬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이 웬수 같은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복수 하는 것이 참된 복수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 증오를 증오로 갚는 다면, 영원히 이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웬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래야 하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참된 사랑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참된 행복의 길, 영원한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28 mosuaosy
e

ow ze

S 5285 L R S

e st
Ak RO M2 4 WA, Yol Olrua.” -

52 0 A Ve MU FEUG, SR TRB 4598 X
SRR

S s S
BRI R

52E B0 BuG, WS %8S BN NG 8 HERD B
CRNERIAL RS A

180 OO BuRAL 2An ws LM 0 g0an e

S A

A hug, 3 w0 bos acuaa

SRR S R T
S8 03U 28 D S 0D B S M

ARora St Sy a3 25 e v A So

L A B 58 B, 055 24 BEAAN R0

Sngapn Susn 208 aGU.

S

32,5082 w11 BHE A ava wan G 20 38N 2o
BRI G, Son SERE Q52 BRI BE ONEE,UE 08
S e L N w3 s 2ae 3

ogs uze a3 an Jazcu un vy o e wEN T
T R SRR AR N RN e e




